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하여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책들은 매일 출간 되고 

기독교 서점의 서가에는 그런 책들이 넘쳐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수 많은 

책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망망 대해 가 

펼쳐진 바닷가에 서있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는 성경의 정신과 사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메시지와 그 정신과 사상으로 살아가라는 

메세지입니다 

성경 자체로 들어가라는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비 본질과 본질을 분별하게 합니다.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되고 바른 길을 가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성경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 목적도 성경을 읽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성경에 관한 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임의 이름이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라고 명명된 것은 모임 

초기부터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정신대로 살고자 하는 모임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큰 

도전에 처했던 때에 하나님께는 이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한 번 흔들 릴 수 

없는 모임의 근간을 확인 시켜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짧은 한 마디는 살아있는 경구입니다.  저의 생각을 삶을 

돌아 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임이 성경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계속하여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정으로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